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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참여로 만들어진 교재 교구를 각 영역에 맞게 비치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어 더 잘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   

 다.

(B교사의 저널 2013/08/16)

 그러니까 OO반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제시하기 전에 아이들이 직접 소개를 해     

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라고 하고, 가족사진     

액자 꾸미기를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우리 아빠가 했    

다” 하며 자랑하고, 뿌듯해 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봤을 때 교육의 효과가 더 큰   

거 같다고 생각해요!

(A교사의 저널 2013/08/12)

다른 친구 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이의 자신감을 도와줄 수 있고, OO가 교구를 가

져갈 때 아침에 제가 깜박하고 안 챙기면 “그거 안 챙겨? 오늘 챙겨 준다고 했잖

아”막 이래서 챙겨 주고 그러거든요. OO가 너무 좋아하니까 더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기도 살고 아이들도 자신감이 늘 것 

같아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내 엄마가 만들었다는 그 생각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잘했다 

싶어요. 교구를 만들어 주면 OO가 그것에  대해서 대게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우리 아빠가 해줬다”는 그런 대장 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아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 53 -

OO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해요. 아빠한테도 엄마가 공룡 만들었다고, 엄마들이 다~ 

공룡 꿰맸다고 자랑 하더라고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부모들이 제작해 주신 교구의 장점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엄마가 만드는 모습을 직

접 보고 경험한 영유아들이 원내에서 더 관심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무엇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부모 참여를 통해 간

접적으로 해결 될 수도 있다. 

(A교사의 저널 2013/08/16)

OO가 워낙 공룡을 좋아하고 관심 많은 것을 만드니깐 더 좋아했어요. OO가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고, 아빠한테 더 자랑 하더라고요. 엄마가 만들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보다 자녀랑 함께 제작하니깐 OO가 좋아하고 교구에 좀 더 뿌듯함이 있는 것 같

아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06)

주말 같은 때, OO이 있을 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만들었어요. OO

가 옆에서 솜 넣고, 전화기 만들 때는 OO가 그 속에 솜을 넣은 거예요. 처음 조끼

단추 만들었을 때도 색깔 짝지어서 OO가 찾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만드니깐 OO가 더 좋아했거든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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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던 자녀의 원 생활도 엿볼 수 있고, 아이와 함께 활동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체험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활  

 동이 되었습니다.

                                          (A어머니의 저널 2013/07/19)

선생님에 대한 어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맡긴 선생님께 더 

감사한 마음 또한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씩씩하게 활동하는 아이를 직

접 보면서 대견함도 느꼈습니다. 늘 아이들을 아껴주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모든 선

생님들께 항상 고맙습니다. 

(E어머니의 저널 2013/09/06)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거 같아요. 앞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적극 참여하여 우리 천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천사들이 

부모님들의 사랑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인거 같아서 앞으로도 부모참여가 

지속되길 바랄게요.

(B어머니의 저널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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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데 엄마들이 “아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교구를 

제작 하는구나” 교사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A교사의 면담 2013/04/24)

선생님들이 아이들 촉감놀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천 재료로 준비해 주신 거잖아

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 교사가 됐을 때 교사의 성격이나 자질이 다 아이들한

테 녹아 들어가니깐 그런 걸 잘 해야 한다고 배우는데, 이번에 참여 하면서 선생님

들이 노력하고 연구 하시는 모습 보고 대단 하다고 느꼈어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교구 만드는 것이 하나 하나 관심이라 생각해요. 이런 작은 소품 하나라도 알게 되

잖아요. 이게 실례야 실례... 엄마는“우리 아이가 좋은걸 갖고 활동하는 구나”라

는 솔직히 안심을 갖아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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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제작이 선생님하고 원장선생님이 하는 일이 오히려 편하지, 혹시 엄마들 참여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

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준비 기간 동안 다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겠다고 생각

이 들어요. 우리 애들은 정말 좋은 데, 선생님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 58 -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같이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니깐 엄마 입

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교구 참여 후 OO가 무엇을 갖고 활동하는지 교구에 관심

이 생기더라고요!  

(A어머니의 면담 2013/10/06)

아이들의 교구를 직접 만들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고 교구를 가지고 활동할 아

이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만족감이 생겨 원에 대한 

소속감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구를 직접 만들면서 아이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A어머니의 저널 2013/09/06)

OO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지고 가면 여러 명이 함께 갖고 놀잖아

요. OO가 또 엄마가 만들어 줬다고 하며 친구들 하고 함께 놀면 뿌듯할 것이고 또 

그 단원의 주제가 인형인거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천 잘라서 만들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니깐 보람되네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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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교

구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제가 만든 작은 교구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

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A어머니의 저널 2013/7/26)

교구 제작에 참여하면서 우리 OO와 친구들이 잘 활용해서 학습하는 모습을 생각하

면,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항상 만들고 나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아

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C어머니의 저널 2013/7/26)

애한테 뭘 해준 게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거라도 차라리 해주면서“아, 애한테 이

런 거라도 해 줬구나.”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OO한테 이렇게 참여해서 조금 더 아

빠로서 뭔가를 해줬다는 느낌을 알아 잘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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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부모참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활동하는 교구를 직접 제작할 수 있어 보

람도 있었고 제가 만든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 떨어져 어

린이집에 있는 아이에게 무언가 해준 것 같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A어머니의 저널 2013/07/19)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원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연구를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해 더 자

세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A교사의 저널 2013/08/16)

다양한 검색 자료를 찾으며 발달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창

의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료의 다양성과 활용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아

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삼킬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저는 실로 꿰매는 방법과 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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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방법으로 제작하기도 했어요.

(B교사의 면담 2013/10/07)

일단 아이들 연령과 발달을 한 번 더 생각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게 

안전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것이 필요 한지 한 번 더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하거나 활동 계획

을 할 때 어떤 교구가 필요로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A교사의 면담 2013/04/26)

부모님께서 교재 교구를 제작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실상 업무의 양

을 덜어 영아 보육에 더욱 더 신경 쓸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B교사의 저널 2013/09/06)

교사와 함께 교구를 제작하면서 아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좋았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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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교사의 수고와 시간을 덜어줘서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

어서 좋은 것 같다. 

(B교사의 저널 2013/07/19)

엄마들과 나눠하면 양을 분배를 하니깐 짧은 시간 많은 양을 아이들한테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A교사의 면담 2013/04/24)

교사와 부모님과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 되었으며,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바

라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교사에게 교사는 부모님에게 무언

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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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의 저널 2013/07/19)

교구  제작 순서 설명을 할 때 전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워 했는데 횟수

가 지날수록 더 편안하게 부모에게 다가가 전달 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의 소통하

는 면에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A교사의 면담 2013/04/26)

등 . 하원에는 긴 시간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교재 교구 제작 참여를 

하면서 부모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영유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다

가갈 수 있고, 소통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모와 교사 간의 어색하고 어려움관

계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B교사의 면담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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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머님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특별하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공유 할 수 있고 더 친밀감이 형성되어 어머님들과 등 . 하교 길에서 만나도 

어색함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마음을 담아 만들 수 있

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어머니의 면담 2013/10/11) 

어린이집에서는 엄마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맞벌

이라 이렇게 시간을 갖고 대화하며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엄마들도 알

게 되고 각자 커가는 애기도 할 수 있으니깐 좋았어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보다

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대화도 하고 아무래도 인사를 

하면서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C어머니의 면담 2013/08/26)

부모들 간에도 같이 만나서 모일 기회가 없어서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만 했었거

든요. 공통된 주제 하나로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니 너

무 좋았어요. 힘든지 모르고 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겼어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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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난감은 어떻게 가지고 놀지, 안 갖고 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깃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봤기 때문에 ‘잘 가지고 노는 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교구 

제작 참여를 해서 그런지 조금씩 아이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OO는 제가 만든 것을 가지고 놀이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 재료도 더 신

경 써서 준비를 했고, 애들이 먼지 날리고 그런 것 보다는 안전과 위생에도 신경 

써서 재료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C어머니의 면담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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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라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룡 하나로 배울게 많다고 보거든

요. 공룡 크기, 색깔 OO는 시대까지 알아요. 공룡의 주제로 배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저는 당연히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하니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부

모 참여를 해서 만들어보니깐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어

떻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제작하니깐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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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엄마가 만든 것을 제일 잘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엄마는 잘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고 특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깐 엄마들이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업용 교구는 정확하고 단단하고 견고성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런 부분에서 정감이 가질 않아요! 

(C어머니의 면담 2013/08/26)

일단 엄마의 정성이 있으니깐, 아이가 알지 모르겠지만, 만일 아이가 정성을 안다

면, 교구를 잡았을 때 느낌이 틀릴 거 같아요.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이런 

게 있어서... 상업용은 재질 자체가 딱딱한 게 많잖아요. 만드는 거는 바느질도 많

고, 헝겊 소재가 많아서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하고 좋았어요! 감성이 좋다고 해야 

하나요? 부드럽잖아요. 다칠 우려도 없고...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더 포근

하다고 생각돼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일단 만드는 교구는 재질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업용 교구는 발달 

수준에 있어서도 다양성에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정서적으

로는 엄마가 만들어준 교구가 좋긴 하겠죠. 근데, 만드는 교구에는 재질의 한계성

이 있는 것 같아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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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원에서 잘 놀이 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교구 준비 할 때 특히 각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

해 모두가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검색 및 연구하기도 하였

다.

(A교사의 저널 2013/07/19)



- 69 -

원에서 교재 교구 제작 부모참여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부

모들이 참여를 했지만, 부모참석률이 너무 저조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행사는 일회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모참여는 처음으로 계획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 이예요. 또한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내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활동하

고 있구나”부모가 느낄 수 있도록 원에서 보냈는데, 처음 실시할 때는 늘 쫒기는 

시간에 아이들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라 이 또한 어려웠어요.

(A교사의 면담 2013/04/26)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과 교구 제작 후 월간 교

육계획안에 아이들이 교구를 갖고 활동하는 사진과 교구 제작 하신 부모의 이름을 

공개하니까 부모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부심이 크다고 느끼시더라고요! 하지만 교사

에게는 또 다른 업무로 과중되어 시간적인 어려움이 생겨 아이들 활동사진을 개인

별 확인 하고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B교사의 저널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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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교구를 연령에 맞게 찾아야 하는데, 원에서 교사들끼리 “OO하자” 라고 하고 

모양 구성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깐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하게 되어 어려웠어요. 

(A교사의 면담 2013/04/24)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부탁하는 것이니깐 이 교구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

고, 적절 한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교재의 질과 필요성 다양성에 대해서, 부

모와 함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재 교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있어서 어려

웠어요!

(B교사의 면담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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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부모들이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졌지만 차츰 부모참여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며 부모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 가끔 맞벌이 부

모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교사의 저널 2013/07/19)

유대 관계도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참여가 초기부터 

100% 만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참여하고 싶지만 맞벌이로 참여하지 못한 부모

들은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원에서 자녀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A교사의 저널 2013/08/16)

모든 부모가 다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가가 

느끼는 소외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손쉽게 제작 가능한 

교구는 한 번도 참여 하지 못한 부모에게 참여를 권장해 드려 부모참여를 통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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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의 저널 2013/08/16)

“OOO 교구 만들기”참여는 직장 맘 중 “아직도 나만 안했나” 의 부담감을 가지

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구의 난이도와 양을 

조절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참여 가능한 토요

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부모 참여 수업을 계획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교사의 저널 2012/12/20)

저번 부모참여 저널 쓰기에서 한 학부모가 “선생님의 일거리를 떠맡아 준다.”라

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모참여의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속상하더라고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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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더라도 내 아

이를 위해서 한 달에 한번 1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해요. 왜 그걸 못해요? 물론 기분 

나쁠 수 도 있지만, 교구 제작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엄마들에게 교구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00이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만“괜히 안하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안하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교사의 면담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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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다 보니 교구 제작은 아이를 9시에 재워 놓고 애기 아빠 설거지를 하

면, 그 동안 보내 주신 교구를 만들었어요. 거의 12시는 돼야 만들기 시작 할 거예

요. 애기 아빠가 도와주니 좀 더 수월했지만 할 시간이 없어서 늦은 시간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소그룹 부모참여의 경우도 OO엄마 보내고 싶은데, 제가 늦게 퇴근하다 보니 저녁에 

아이 돌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는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할 때가 있었어요! 그

리고 교구를 혼자 다 제작 한다면 부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좀 나

눠서 제작하면 뿌듯함도 더 많은 부모들과 가질 수 있고 교구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단축 되어 부모들이 더 많이 참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혼자 이걸 완성 하려면 시간적인 어려움과 부담감이 큰 건 사실 이었어요.저걸 빨

리해서 내가 완성을 해야지 생각하고, 혼자 하려면 저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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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배를 해주시니 내 맡은 거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부담

이 덜 했어요.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 부분해주세요”라고 교구를 분배해서 나

눠서 주면 처음 참여하는 어머니도 부담 없이 해주실 거예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내가 소질이 없어 바느질 하는 것을 모르니깐 인터넷 찾아가면서 제작 했거든요. 

선생님이 제작한 샘플과 비교 했는데, 내가 한 것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아빠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참여해 하는 거니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이정

도면 훌륭하다고.. 계속 옆에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줘서 끝까지 교구 제작을 마무

리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워낙 바느질에는 솜씨가 없으니깐...

(E어머니의 면담 2013/10/06)

보통 바느질 하는 부분이 많이 했으니까요. 바느질을 처음 하는 엄마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저는 가게에 기계가 있어서 쉽게 했지만 만약에 장비가 없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

까 생각돼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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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 ,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처럼 예전에 가정실습 숙제 마냥 

부담스럽고 숙제 검사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나 바느질 못하는

데 가서 흉 볼 것 같고...” 

(E어머니의 면담 2013/10/06)

처음에는 참여라기보다는 그냥 숙제 같은 의무감이 컸어요. 어린이집에서 해달라고 

하니깐“그래? 그럼 해줘야지” 그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좋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내 준 숙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달 한 가지씩 교구를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보

육하며 시간 날 때 마다 틈틈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느꼈어요. 

(B교사의 면담 2013/07/26)

처음 안내를 받았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맞벌이를 하셔서 

“언제 와서 하지... ”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편 으로는 “그게 될까?” 이

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맘만 먹으면 쉬는 날도 잠깐 시간 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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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되더라고요. 처음에 솔직히 좀 우려가  됐어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교구 제작에 참여하기 전에는 일을 하는 엄마에게는 힘든 작업이 되겠구나 하고 느

꼈어요.

(E어머니의 면담 2013/07/26)

부모참여 초기에는 제공하는 교사도 처음 실행하는 것이라 낯설고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A교사의 저널 2013/07/26) 

처음에는 관심이 많은 분에 한에서 참여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최근 들어서 OO반 같은 경우를 보면 전원이 다 참여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들이 참여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뿌듯해져요. 

(B교사의  면담 2013/10/07)

좋다고 생각 했어요. 아이들 것을 직접 만들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놀고 ,보통 선

생님들이 만들고 원에서 직접 사는데, 그것을 엄마가 직접 만들어 정말 좋더라고

요! 저는 00가 어릴 때도 인형을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C어머니의 면담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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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괜찮다. 재밌겠다.”하며 호기심 있

게 들었어요. 글쎄, 요즘 엄마들이 다 애들이 한 둘 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

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엄마들은 많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우리가 교구 제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였는데 

처음 생각보다, 부모의 참여가 많아 졌으며, 결과물을 보내 주고 활동사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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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활동 했구나” 

알 수 있어서 더 뿌듯 하셨던 것 같아요!

(A교사의 면담 2013/04/24)

아무래도 다르죠. 교실에만 있을 때는 그냥 “여기 있네”했었는데,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  진짜 뭔가 더 뿌듯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내가 이런 거 했었는데” 하며 더 큰 보람과 뿌

듯함이 와 닿았어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처음 참여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계속 참여하다보니 점점 뿌

듯해지는 기분과 보람도 느끼고, 우선 우리 천사들이 가지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

면, 너무 행복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나름 책임감도 느

끼면서, 더 잘 만들고 싶어지는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E어머니의 면담 2013/09/06)

괜찮은 거 같아요. 사후 결과 사진과 활동, 참여 어머님 공개는 정말 잘하신 거 같

아요.(웃음)그거 보면, 엄마들이 한 번도 안한 엄마들도 더 자극을 받아서, 아이를 

위해 미 참여하신 부모도 한 번씩은 참여 한다고 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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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과 함께 보내진 활동사진을 보고 내 아이가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진을 

보며 자극도 되고 좋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그 사진 나오려면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하하)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모참여 활동을 한다는 점과 교

구 제작 후 월간 교육 계획안에 첨부 자료로 영유아들이 활동하는 사진이랑 교구 

제작 하신 부모의 이름을 공개 하니, 부모는 부모참여를 통해서 자부심을 크게 느

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져 부모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진거 같습니다.

(B교사의  저널 2013/10/12)

어떤 어머니는 참여 했는데 아이의 사진 없다고 서운해 하셨어요. 한번 참여 했었

는데 학기말 평가할 때“ 처음에 교구제작 참여 했는데, 아이의 사진이 없어서 참

여 안했어요.”라고 메모를 써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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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더 세심하게 체크 하게 됐어요.

(A교사의 저널 2013/07/19)

부모참여 활동에 여러 번 참여해 보니 생각이 바뀌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숙제 같

은 느낌에서 의무감으로 부모참여 활동을 했는데, 아이가 활동하는 동영상을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느끼니 아빠로서 감정이 또 다르죠.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그날 동영상을 보고 뿌듯했어요. 교구를 만들 때는 늦은 시간 피곤하고 힘이 들어

서 “왜 이런 걸 시키나” 생각 했었는데, 아이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깐 힘

을 얻고, 보람 됐어요. 힘은 들어도 아이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교구 제작 하면

서도 뿌듯하고 다음에 또 참여하게 되고, 그게 또 연결이 되어 참여하지 않을까요?

(A어머니의 면담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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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아이가 설명해 주고,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의 활동

하는 모습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해주니 가정과 원이 연계 활동 되어서 좋은 것 같

아요! 아빠하고도 대화가 없었는데 동영상을 함께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소재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처음 제가 부모참여를 안할 때는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참여 한 

뒤 00가 집에 와서 “이거는 누구 엄마가 만들었어?” 하며 애기 하고, 제가 만든 

교구를 아이가 보고“이거 엄마가 만들어줬지” 이러면서 언니들한테 자랑하며 아

이의 표현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디어를 내서 더 많이 협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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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그룹 부모 참여에는 교구를 제작 한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며 참여를 

했다면, 2차 소그룹 부모 참여 때에는 교구 제작을 통해서 여러 번 부모참여를 한 

뒤라 교구를 제작할 때 아이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뿌듯함

과 보람을 알게 되어 부모들이 소그룹 부모참여에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지속적

인 부모참여 활동을 통해 부모들은 보람과 뿌듯함이 생겨서 부모참여 의식이 더 있

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A어머니의 면담 2013/10/11)

1차 소그룹 부모참여 했을 때 보다 부모 참석률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2차 소그룹 

부모참여 때에는 어린이집에서도 부모참여 활동에 대한 준비도 달라졌고 어머님들

도 부모참여 활동에서 뭘 해야 될지 아는 베테랑이 되었더라고요. 교구 제작할 때

도 역할을 분담하여 더 체계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어요. 1차 소그룹 부모참여에 

참여 했을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랬는데, 2차 소그룹 부모참여에 

참여 했을 때는 엄마들도 두 번째 참석했던 엄마들이니깐 낯선 엄마들도 없고, 더 

친해져서 부모들과도 편안하게 참여 할 수 있었어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꿰매며 참여하면 되겠지 하고 참여를 했는데, 두 번째 

에는 어머님들이 의견도 많이 내시는 모습을 보고 자극이 돼서 저도 더 열심히 해

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1차 부모참여에는 부모들의 친교 의미가 더 컸다면 2차 부모참여에서는 부모들의 

친교 대화 보다 아이와 교사간의 사이, 아이의 흥미도와 변화 등 아이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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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모의 대화가 이루어 졌어요. 

(A교사의 저널 2013/10/12)

2차 부모참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부모들이 많았으며, 부모의 참석률도 높

았다. 특히 달라진 점은 1차 소그룹 부모 참여 활동할 때는 교사가 제작한 샘플교

구를 보고 똑같이 만드는 수준이었다면, 2차소그룹 부모 참여 활동 때는 교사와 부

모가 함께 교구 제작을 참여하면서 부모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해서 교구를 제작

한 점이 변화 되었다.

(B교사의  저널 2013/10/12) 

재미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00이 또래의 부모들을 만

나기가 애매 할 때가 많아요! 거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큰 애들 위주라 사춘

기 그런 것을 애기하는데 OO 또래 어머님들은 잘 못 만나거든요. 여기 와서 애기하

고 뭘 좋아하는지 함께 공유하니깐 너무 좋더라고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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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맞벌이라 엄마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갖고 대화하며 만나

니 좋았어요. 엄마들도 알게 되고 각자 자녀가 커가는 애기도 할 수 있으니깐 도움

이 됐어요.

(A어머니의 면담 2013/10/11)

자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가정은 또래 엄마들 하고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적

은데 부모들과 함께 부모참여를 통해서 교구를 제작하니 부모와 서로 대화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부모와 함께 소통하면서 교구를 만드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고 행복 

했습니다.교구 제작 중에도 부모의 아이디어는 더 좋은 교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고 아이디어를 내신 부모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B교사의  저널 2013/10/12)

공룡 머리 부분 만들 때도 서로 의견을 주고, 부모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이번에는  

보이더라고요. 교구를 제작 할 때 바느질 솜씨도 확연히 늘고 부모가 제작하는 모

습보고 뿌듯했어요. 늦은 시간 이었지만 책임감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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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흥미로워 하고 관심 있는 교구활동을 추천 받았는데 오히려 어머님들한테 

제작할 교구를 선택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 부모와 함께 연구해서 교구를 제작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그런 교구가 어린이집에 없

으니깐 만들어야겠다.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교사의 면담 2013/04/26)

선생님들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 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활동 하는지 관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는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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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걸 한다고 한다니깐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 교구제작 참여를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A어머니의 면담 2013/10/06)

네, 상황 극을 참 좋아해요. 공룡과 관련된 영화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초식 공룡, 육식 공룡 하면서 막 잡아먹고 그런 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우

리 아이가 흥미로워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표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교구로 제

작 하라고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부모들은 전문이 아니니깐 많이 부담스

럽고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요?

(D아버지의 면담 2013/08/26)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달 할 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 

전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무슨 말인지 좀 살짝 의아해 할 거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먼저 한 부모가 의견을 제안해서 교구가  완성되어 아이

들이 활동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할거 

같기는 해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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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아빠가 해줬어”라고 하며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 했는데 00가 좋

아하는 공룡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놀았다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신이 나서 스

스로 이야기 했어요. 동영상 봤을 때도 아빠하고 놀았을 때 표현과 말을 똑같이 하

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았다고 해요. 공룡 주제 전에는 어린이집 가기 전에도 “엄

마랑 놀래”그러던 애가, 공룡 주제가 되니깐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책도 공룡 책 

있으면 어린이집 가지고 갈려고 하고 그래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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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프

로그램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더 뿌듯함과 자부심이 

강해 졌다고 생각 하고 그래서 부모의 참여의식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 들어요. 우

리원이 더 좋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사에 본인이 조금 이라고 참여

를 했다는 자부심도 있으니까요.

(A어머니의 면담 2013/10/11)

처음에는 선생님들 도와 드리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참여 했는데, 이게 점점 

체계적으로 변화 되니 뿌듯함을 느꼈어요.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한 거 같은, 그 상

을 받는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뿌듯하고 OO가 얼만 안 남아서 아

쉬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이번에 상 받고나서 아마 참여도가 더 많아지지 않을

까 싶어요.

(B어머니의 면담 2013/09/05)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안 하

는 걸 하고, 또 다른 원장님들은 감추려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은 공개를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들 오면 어린이집에서는 꺼려하는데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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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어린이집 보고 참여 활동하면 너무 좋죠. 

                                                  (C어머니의 면담 2013/10/20)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며 활동하는 것을 엄마나 아빠가 직접 만들어 주면 만드는 

동안 엄마도 아빠도 행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행복한 교구 만들기입니다. 앞

으로도 우리 00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구 만들기에 참여하겠습니다. 

(D아버지의 면담 2013/09/06)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은 거잖아요. 자부심과 더 참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E어머니의 면담 2013/10/22)

이번 수기 공모 수상을 계기로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번 계기로 부모님들은 부모참여 활동에 더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A교사의 저널 2013/09/06)

이번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부모와 교사’의 자긍심은 더욱 높아진 것 같아요. 

부모참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 하니 언제부터 인가 부모들도 스스럼없이 

참여를 하시고 어느 때 부터는 부모참여가 활성화가 갑자기 됐다고 느꼈어요. 가장 

큰 계기는 저번 장관상 받고 나서 교사 못지않게 부모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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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느꼈어요. 교사가 얘기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모가 하나 둘 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참여해서 우리 원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뿌듯해요.

                                                    (B교사의 저널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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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Changes of Teachers and 

Parent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Kim Min-su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and parents' 

experiences and their changing processes in the process of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t M Childcare Center that was running a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as a way for them to participate at home without making a personal 

visit to a childcare center. For that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et:

First, what kind of experiences do teachers and parents hav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Second, what kind of changes do teachers and parents undergo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The subjects include two teachers and five parents at M Childcare 

Center that was running a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The investigator did participant 

observation of monthly small-group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at the 

childcare center from April 24 to October 30, 2013 and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subjects. An in-depth interview mixed open 

and semi-structured questions to reflect teachers' and parents' ideas 

about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participating teachers and parents had a couple 

of interviews per person. The investigator also took pictures, 

videotaped the activities, and had the teachers and parents write a 

journal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data collection and analyzed 

collected data by reading them repeatedly and categorizing them. 

Those processes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experiences of teachers and parents in 

the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process and found that their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the 

benefits and difficulties of parent participation. That is, teachers and 

parents said that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 -based parent 

participation offered such common benefits as increased confi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intimacy created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and also between parents, and facilitated understanding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difficulties 

felt in the proc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Teac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the burden of having to maintain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on an ongoing basis instead of 

letting it end as an one-time event, concern with a low participation 

rate, burden with the diversity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 

and the provision of ideas, and measures for non-participating parents. 

Parents felt difficulties due to a sense of burden according to the time 

limitations raised by double income famil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skills to make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 

Second, the study also examined changes to the proces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and found that 

there were some teachers and parents that thought they would benefit 

a lot from the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in the early days and 

others that had a sense of duty, burdens, and concerns about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on an ongoing basis. The childcare center 

highlighted the need for a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and the understanding of its 

implementation goals to help with their ongoing participation. Watching 

the pictures and videos containing the activitie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parents felt a sense of reward and responsibility to see their 

children taking pride in and boasting the teaching instruments they 



made for them during activities and changed their perceptions toward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addition, intimacy was formed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through the small group activities of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at the childcare 

center. Communicating the common topics and exchanging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he parents felt that parent participation was useful 

for child education and increased their participation rate in small group 

activities. Finally, teachers and parents changed their perceptions of a 

childcare center through teaching materials and instruments-based 

parent participation. M Childcare Center connected its parent 

participation education with external events and won an award, which 

boosted teachers' and parents' pride and self-confidence about the 

parent participation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m and led to their 

positive perceptions of a child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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